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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수술 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수액

# 1980년 4월 OO대학병원 외과수술실. 간호사가 의자에 올라서서

대형 고무대야에 1리터 생리식염 주사액을 계속해서 쏟아 붓는다. 대

야에 담긴 수액은 노란색 기저귀 고무줄을 타고 흘러내려 수술 부위의

혈액을 닦아낸다.      

이 같은 상황은 과거 외과수술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최

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피부에 0.5~1.5cm 크기의 작은 구멍을

만들어 각종 기구들을 넣고 시행하는 복강경 수술을 통해 다양한 질병

이 치료되고 있지만,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날카로운 수술용 매

스로 복부 부위 등을 절개하는 개복수술이 주를 이뤘다. 

외과 수술은 해당 부위로의 정확한 접근이 중요한데 과거 개복수술은

출혈의 정도가 심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혈액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해당 수술 부위에 적정량의 관류액을

계속 주입해서 시야를 확보했다. 

대표적인 관류액으로 JW중외제약의 크린조가 있다. 이 제품은 내용

물이 쉽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플라스틱 병 형태로 만들어졌다. 1992

년에는 1리터 관류액을 여러 번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용량을 대폭 확대한 3리터 수액을 JW중외제약이 처음 선보이며 기술

력을 입증했다. 

크린조은 연구나 이식을 위해 인체의 장기를 보관할 때에도 사용되고

있다. 적출한 조직이나 기관을 오랫동안 살아 있는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혈액과 농도가 가장 비슷한 상태로 만

든 ‘중외엔에스주사액(0.9% 생리식염)’과 조성이 동일하다.

특정 외과수술에만 사용되는 관류액도 있다. ‘심정지액’은 심장수술

과정에서 박동하고 있는 심장을 급속히 정시시켜 수술을 원활히 도모

하고 심장근육을 보호해주는 관류액이다. 또 전립선, 방광질환 등 비

뇨기과 수술 시 발생하는 전류를 차단하는 전기절연성용액으로 ‘유리

온액’ 등이 있다.

수술도구 세척, 신장투석, 뇌압 강하 등… 수액의 숨겨진 기능

항암제, 항생제 등의 약물과 희석되어 정맥 주사되는 주사용수와 동

일한 조성으로 만들어진 멸균증류수는 장기에 직접 관류되는 크린조

와는 달리 외과용 붕대, 수술도구를 세척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또 코

안에 있는 농을 제거하거나 치과 진료 시에 입안을 헹구는 가글제로도

쓰인다.

체외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관류액도 있다. 신장(콩팥)

의 기능이 약 10% 이하로 저하된 말기신부전 환자는 신장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의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 혈액

투석은 인공적인 투석기를 통과하여 혈액 내의 불필요한 전해질과 수

분을 버리고 깨끗해진 혈액을 다시 넣어주는 방식이다. 복막투석은

배 안(복강)에 약 2ℓ의 복막 투석액을 넣고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하

루 약 4회 투석액을 교환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인공신장투석에 사

용되는 관류액으로 JW생명과학에서 헤모트레이트비1, 2호, 헤모비

덱스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특수한 환자를 위해 사용되는 수액도 있다. ‘만니톨’이란 수액은 교통

사고 등으로 뇌출혈이 생겨 뇌 속에 피가 고이면 뇌압이 상승하는데

신속하게 뇌압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한다. 이 밖에 큰 수술시 출혈로

인한 환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혈액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혈장 증량제 수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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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명수 ‘수액’. 우리 그룹이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뒤 생산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수액은 ‘생명존중’이라는

기업 정신을 실천한 우리의 정체성(Identity)이다. 하지만 수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임직원은 많지 않다. 2015년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사보를 통해 우리 그룹의 역사와 함께 해온 수액에 대해 조명한다. 

수액은 인체의 정맥로를 통해 수분, 전해질, 영양분을 공급해 체액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교

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능 외에도 수액은 의료현장에서 ‘생명수’의 역할을 톡톡

히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수액의 기능 중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액의 숨겨진 기능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1. 수분을 알아야 수액이 보인다?  

2. 수액은 ‘水’(물 수)가 아닌 ‘輸’(나를 수)다! 

3. 수액으로 3대 영양소 공급 완료! 

4. 수액이 장기 보존 역할도 한다? 

5. 수액, 이렇게 만들어 진다! 

6. 수액 용기의 변천사  

7. 물 보다 싼 수액의 사회적 역할 

8.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진출하는 수액 

9. 수액과 함께한 사람들 Ⅰ

10. 수액과 함께한 사람들 Ⅱ

수액으로 장기를 보존한다? 
치료는 기본, 그밖에 수액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

Spirit in

故성천 이기석 사장의 ‘생명존중’의 정신으로 태어난 

“국내 최초 신장투석액 ‘인페리놀’” 

1969년 3월, 서울 명동에 위치한 성모병원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위한 신장이식 수술이 국내 최초로 시도됐다. 신장이식 수술에는 신장투

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당시 제조기술이 있어도 이윤이 남지 않는

다는 이유로 모든 제약사가 제조를 거부해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

에 이르렀다. 그때 故 성천 이기석 선대사장은 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을 중

단하고 모든 약사와 공장 종업원을 총 동원해 ‘사람 살리는 약’인 신장투석

액 인페리놀을 개발, 생산해 국내 최초 신장이식 수술에 크게 기여했다. 

글 유정재 홍보실 + 일러스트 박민경JW Identity - 우리부터 꼭 알아야 할 ‘수액(輸液)’ 이야기 


